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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사 개요

부천시에적합한경제지표및지역경제통계를생산하여지역경제의변화방향및경제정책수립시참고자료활용

1차년도 조사 시행 : 통계청 작성 승인을 획득한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61502호)
- 가구주 및 가구원: 2,000가구및 가구 내 만18세 이상 가구원
사업체 :  제조업 1,000개 , 도소매 및 기타 산업: 1,000개

2차년도 조사 시행: 통계청 통계작성변경 승인
- 가구주 및 가구원 : 1,000가구 및 가구 내 만 18세 이상 가구원
사업체: 제조업 700개/ 도소매 및 기타 : 800개

3차년도 조사 시행: 통계청 통계작성변경 승인
- 가구 및 사업체 설문지 일부 문항 삭제 및 순서 조정
설문에 대한수요가 낮은 항목에 대한 삭제 및 정리

4차년도 조사 시행 : 통계청 통계작성변경 승인

5차년도 조사 시행 : 통계청 통계작성변경 승인(통계청 고시 제2009-148호)
- 가구 및 사업체 : 조사표 수정 및 위치변경, 문항 추가
- 사업체 표본 배분 변경 : 제조업/도소매 및 기타 산업: 각각 500개 사업체

사업체
전체 표본수

변경

설문
문항 조정

6차년도-10차년도 조사 시행 및 결과 공표
- 가구주 및 가구원: 1,000가구및 가구 내 만18세 이상 가구원 / 사업체: 1,500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4년

2015년

사업체
표본 배분

변경

가구, 사업체
표본 배분

변경

11차년도 조사 시행 및 결과 공표
- 가구주 및 가구원: 800가구및가구내만18세이상가구원 / 사업체: 1,200개

2016년 12차년도 조사 시행 및 결과 공표
- 가구주 및 가구원: 1,000가구및가구내만18세이상가구원 / 사업체: 1,500개

가구, 사업체
표본 배분

변경

가구, 사업체
표본 배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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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구성 및 설계 제1장. 조사 개요

.
10,553개제조업, 41,296개도소매,
음식숙박업및기타산업을대표하는

1,500개표본사업체
(제조업 :615개, 도소매/음식숙박업 : 186개, 기타산업 : 699개)

표본대상가구내
만18세이상
가구원
2,282명

부천시내 3개구
36개행정동내

327,966가구를대표하는
1,000개표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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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사 개요3. 주요 조사 내용

가구용 가구원용 사업체용

부천시 경제 지표 조사

•가구현황
•경기체감지수
•소득등경제활동전반
•사교육현황
•일상용품및식품구입
•기타

•가구원특성
•경제활동상태
•신용카드이용
•부천시이미지

•업체현황
•이전계획
•아파트형공장수요
•재무상황및실적
•설비투자/연구개발
•고용현황
•경기체감지수



Chapter 2. 조사 결과

1. 가구

2. 가구원

3. 사업체



가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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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부문1. 가구 특성

부천시내 1,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만 18세 이상 가구원은 평균 2.3명으로 나타남

상동권역의 가구당 만 18세 이상 가구원이 평균 2.5명으로 다른 권역 대비 많은 편임

남성 가구주 비율은 79.9%로 였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4.2세임

특성

권역
가구주 가구원수

만18세이상
가구원 수

(평균)

가구주 비율(%) 가구주
평균연령

(세)남성 여성

전체 1,000 2,282 2.3 79.9 20.1 54.2

도당권역 82 185 2.3 89.8 10.2 55.7

원종권역 186 423 2.3 74.9 25.1 54.9

중동권역 150 359 2.4 81.7 18.4 51.4

상동권역 92 233 2.5 88.8 11.2 51.2

송내권역 114 266 2.3 80.3 19.7 53.8

심곡권역 162 326 2.0 80.3 19.7 57.6

소사권역 81 186 2.3 68.7 31.3 52.5

역곡권역 133 304 2.3 78.7 21.3 54.4



9

2. 부천 거주에 대한 인식

부천 거주기간

88.3%
90.5% 89.6%

2014년 2015년 2016년

18.3년 19.9년 20.5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본인 대부터 부천거주 비율

부천시 계속 거주할 의향 부천에 대한 고향의식

본인대부터 부천에 거주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천시 평균 거주기간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함

부천에 대한 고향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향후 계속 부천에 거주할 의향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49.5% 50.6%
55.1%

2014년 2015년 2016년

74.0%
80.1%

73.1%

2014년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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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부문3. 소득 및 소비수준

342

335

409

446
371

310

325

329
227

230

264

299
262

202

207

228

소득 소비

301

342 347 355

202

240
224 23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득 소비

(평균: 만원)

총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액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 2016년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355만원, 
소비 지출 금액은 238만원 수준임

권역별로는 중∙상동권역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편이며 소비지출 역시 중∙상동권역이

다른 권역 대비 높은 수준임. 소사권역 및 심곡권역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권역별 소득 및 소비

중동권역

도당권역

원종권역

상동권역심곡권역

역곡권역

송내권역

소사권역

＊ 통계청 월평균 가계수지_1인이상_2016년 2/4분기

소득 : 363만원 지출 : 212만원전국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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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득원천별 소득액

총 소득 대비 비중(%)

(평균: 만원)

가구 부문

62.7

29.4

3.3 2.8 1.9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집세소득

연금

기타소득

2014년

2015년

2016년

가구소득의 대부분은 급여소득과 사업소득(92.1%)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소득 중 급여소득
비중이 62.7%, 사업소득 29.4%임

급여소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1만원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6만원 증가함

208

66

6 9 11

239

75

10 11 7

224

98

9 10 6

223

104

12 10 7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집세 등 연금 기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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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8.9 

6.0 

10.8 

5.8 
3.0 

8.3 

4.6 
6.7 

2.0 

17.5 

5.6

31.5

5.6

10.2

5.0 
2.7

7.9
6.3 7.0

2.6

15.6

5.3 

33.3 

6.1 

10.2 

4.5 3.4 

7.0 6.2 5.2 
3.1 

15.7 

사교육비 식료품비 의복비 교통비 기타

교육비

문화

활동비

통신비 의료비 금융비용 집세 기타

2014년 2015년 2016년

3-2. 소비지출 현황

(단위: %)

가구 부문

소비부문별 지출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식료품비 지출이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전체 지출금액 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5.3%로 전년도(5.6%)와 비슷한 수준이며, 의복비
(5.6% → 6.1%), 문화활동비(2.7% → 3.4%), 집세(2.6% → 3.1%) 비중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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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교육비

권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대상별 사교육비

가구 부문

중동권역

도당권역

원종권역

상동권역
심곡권역

역곡권역

송내권역

소사권역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원으로 전년보다 7만원 가량 증가한

수준임

대상 자녀별로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61만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자녀 사교육비도 45만원을 넘어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상황임

부천시 전체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약 17만원으로, 전국 25만원보다 8만원 가량 낮은 수준임

(만원)

16.1 

38.3 
42.6 

53.2 

31.6 

18.1 

40.4 
46.8 

61.1 

36.9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이상

2015년 2016년
전체 60만원

전체 가구
평균 사교육비
- 전국 : 25만원
- 부천 : 17만원

53
64

51

60

59

57

44

77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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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축

저축 및 보험금 지출 비율 (%)

18.4 19.2 

25.3 
21.4 

18.3 

14.3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저축률 저축없음

권역별 저축률 (%)

가구 부문

중동권역

도당권역

원종권역

상동권역심곡권역

역곡권역

송내권역

소사권역

소득 대비 저축률은 25.3%로 전년도 대비 증가했으며,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4.3%로
전년도 대비 감소함

저축률은 가구소득에 비례해서 늘고 있는데,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소득의 평균 4.1% 정도를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소득의 32.6% 이상을 저축하고 있음

권역별로는 중상동권역, 소사권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내권
역이 21.5%로 가장 낮게 나타남

25.4

22.9

27.9

28.0

21.5

24.6

29.0

25.3
100만원미만 4.1

100-200 17.0

200-300 25.3

300-400 25.6

400만원이상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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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 부채

2014년 2015년

50.4%
53.6%

년도
기관

2014년 2015년 2016년
비중
(%)

전체 3,194 3,166 3,218 100.0

은행/금융기관 2,936 2,942 3,032 89.4

개인(사채) 149 97 57 3.3

카드사 50 62 33 3.9

기타 60 65 96 3.4

가구 부문

가구의 부채는 평균 3,218만원 수준임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45.5%로 전년도 대비 8.1% point 가량 감소함

대출기관으로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채금액이 3,032만원, 개인(사채) 57만원, 카드사 33만원
으로 은행 및 금융권 비중이 전체 대출 금액의 89.4%를 차지하고 있음

2016년

45.5%

부채가있는가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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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환경 전반 만족도

37.5

31.2

24.4

40.9

45.3

57.0

21.5

22.8

18.6

0% 20% 40% 60% 80% 100%

2013년

2014년

2016년

만족 보통 불만족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도

년도
기관

2014년 2016년

전체 3.10 3.07

도당권역 3.11 2.82

원종권역 2.82 2.98

중동권역 3.42 3.27

상동권역 3.34 3.27

송내권역 3.31 3.00

심곡권역 2.90 2.96

소사권역 2.59 3.07

역곡권역 3.29 3.19

(점)

가구 부문

2016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07점으로 2014년보다 소폭 떨어짐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24.4%가 만족, 57.0%가 보통, 18.6%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대체적으로 중·상동권역의 만족도가 높고, 심곡권역 및 도당권역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송내권역과 도당권역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만족도가 다른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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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분별 주거환경 만족도

미취학자녀
양육환경

교육환경 주차/교통 문화시설 쇼핑시설 방범/치안 주변환경

전체 2.98 2.97 2.84 2.92 3.11 2.99 3.14

도당권역 2.81 2.81 2.63 2.70 2.81 2.91 2.96

원종권역 2.93 2.79 2.89 2.72 2.75 2.97 3.27

중동권역 3.11 3.11 3.04 3.32 3.57 3.21 3.21

상동권역 3.14 3.23 3.15 3.43 3.84 2.98 3.28

송내권역 3.00 2.97 2.80 2.78 2.96 2.92 3.01

심곡권역 3.01 3.04 2.72 2.95 3.27 2.97 2.98

소사권역 2.86 2.92 2.72 2.95 2.97 3.03 3.32

역곡권역 2.92 2.92 2.74 2.57 2.78 2.90 3.05

(점)

상대적으로 만족도 낮은 지역 상대적으로 만족도 높은 지역

가구 부문

부천시의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쇼핑시설’, ‘주변환경’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보통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권역에 비해 중동권역과 상동권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당권역은
주거환경 만족도가 2점대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편임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최상위 권역과 최하위 권역간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문화시설:0.85점, 쇼핑시설 1.08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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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 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 - 항목별

77.8 

93.4 

48.8 

77.1 84.7 
92.1 

55.2 73.2 

현재생활

형편지수

미래생활

형편지수

현재경기

판단지수

미래경기

판단지수

2015년 2016년

동일하다 기준
(100점)

(점)

가구 부문

가정경제와 국내 경기수준에 대한 체감지수를 측정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100기준에 76.3으로
여전히 가정 및 국내 경기침체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정경제를 판단하는 현재생활 형편지수는 84.7점, 국내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는 55.2로 나타나
실제 개인 및 가구의 상황보다 나라 경기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고 있음

70.9 
75.3 76.4 74.3 76.3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84.3점, 
경기 84.5점,
서울 84.8점

※ 전국/경기_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016.7 기준)
서울_서울연구원 소비자태도지수 (2016.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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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기체감지수 – 미래 소비 지출 지수

89.6 

79.2 
90.9 95.3 88.2 

99.8 
86.8 88.0 

86.5 
77.6 

90.0 
95.7 89.6 

101.3 

86.0 86.4 

식료품비 의류 주거 교통 통신 교육 문화/오락 여행/레저

2016년 2015년

소비자 지출 지수 (점)

가구 부문

2016년 항목별 미래 소비 지출 지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동일’기준을 밑돌아 전반적인
소비지출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음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문화/오락, 여행/레저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

미래 소비 지출 상승률은 ‘식료품‘ > ‘여행/레저‘ > ‘의류’ > ‘주거 > ‘문화/오락’ 순임

동일하다 기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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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기체감지수 – 부채 및 부동산 경기

부채 부동산 경기

(점)

111.8 115.4 

123.3 118.1 

전년대비 향후일년

2015년 2016년

101.9 
94.6 

98.1 95.0 

전년대비 향후일년

2015년 2016년

가구 부문

전년대비 가계 부채 지수는 98.1점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며, 향후 일년 가계 부채 지수는

95.0점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전년대비 부동산 경기 지수는 123.3점, 향후 일년 부동산 경기 지수는 118.1점으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는 점점 회복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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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14.9
19.6

14.9

4.0

5.0
6.5

가구 부문8. 일상용품 구입장소별 비중

(%)

중소형
슈퍼마켓

골목시장
대형 전통시장

대형 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일상용품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장소로 중소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3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형전통시장(19.6%) > 대형마트 및 동네골목시장(14.9%) 순임

전년도 대비 중소형 슈퍼마켓, 동네골목시장, 백화점, 24시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대형전통시장, 대형마트 이용 비중은 감소

2014년

2015년

2016년

대형
전통시장

대형
마트

중소형
슈퍼마켓

전체
25.3

(‘15)

19.6

(‘16)

16.7

(‘15)

14.9

(‘16)

34.5

(‘15)

35.0

(‘16)

도당권역 16.1 18.2 13.6 9.7 50.0 41.7

원종권역 25.3 18.4 10.8 10.6 38.2 44.6

중동권역 17.9 15.0 28.6 23.4 31.0 33.3

상동권역 15.0 9.8 22.4 24.1 39.1 37.1

송내권역 34.6 24.4 13.5 14.2 32.0 26.7

심곡권역 27.8 27.5 17.6 13.8 36.3 31.9

소사권역 20.2 16.6 13.7 12.4 27.5 34.5

역곡권역 38.5 22.5 13.0 11.9 24.5 28.9

24시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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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문화/소비 이용 부천 의존률

구분
년도

의료기관 문화활동 백화점

부천 서울 기타 부천 서울 기타 부천 서울 기타

2016년 81.9 13.8 4.3 78.6 16.2 5.2 81.5 13.2 5.3

2014년 85.4 12.0 2.6 75.4 20.4 4.2 78.3 18.6 3.1

2013년 88.3 9.9 1.8 77.0 17.7 5.3 83.8 14.0 2.2

2012년 85.3 13.5 1.0 73.6 17.6 8.7 82.2 14.8 3.0

(%)

가구 부문

의료기관의 경우 부천 의존률이 소폭 줄어들었으나, 문화활동 및 백화점 이용의 경우 부천
의존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부천 의존률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역곡권역에서 의료기관, 문화활동 등

서울 의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가구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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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부문1. 경제활동 상태

전체 가구원 중 61.8%는 취업자이며 38.2%는 비취업자임

비취업자 중 85.9%는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임

취업자 중 54.0%가 상용근로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단독자영업자(18.2%) >                   
임시근로자(12.7%)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일을 하고

있음

61.8

일을 하고

있지 않음

38.2

54.0 

18.2 

12.7 

6.7 

4.4 

4.0 

상용근로자

단독자영업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 고용형태경제 활동 상태경제활동 가능

(%)

비경제활동인구
85.9%

경제활동인구
14.1%

3.0

8.1

0.7

2.2

9.0

20.9

22.3

31.2

2.3

0.3

일시휴직

구직활동 중

창업 준비 중

교육훈련 이수 중

육아

가사

재학(학생)

연로 및 심신장애

더 이상 취업을 원치 않음

기타

전국 61.1% 경기 61.5%

고용률(2016.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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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16.9

7.6

6.6
0.6

정규직

임시직

계약/촉탁

시간제

기타

2. 고용상황

근무형태 월평균 급여 수준

(%) (만원)

222.9 224.4 
235.7 

2014년 2015년 2016년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44.9 43.3 45.1 

2014년 2015년 2016년

가구원 부문

가구원의 고용형태는 68.2%가 정규직이며, 임시직 16.9%, 계약/촉탁직 7.6% 순임. 정규직
형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월평균 급여 수준은 평균 235.7만원으로 전년대비 11.3만원 상승함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까지 감소 추세이다가, 2016년 45.1시간으로 전년대비 1.8시간
증가함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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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취업자 구직활동

희망 근무형태

(%)

57.7 

8.5 5.6 

21.1 

7.0 

69.6

3.5 3.4
11.3 12.2

정규직 임시직 계약/촉탁 시간제 상관없음

2015년 2016년

희망 소재지 부천 서울 인천

전체 81.8 2.5 15.8

학
력
별

중졸이하 83.3 16.7 0.0

고졸 91.9 0.0 8.1

대졸이상 74.4 2.8 22.8

희망 소재지

가구원 부문

구직자의 희망 근무형태는 69.6%가 정규직을 희망하고 있어 전년의 57.7%보다 높게 나타나,
보다 점점 안정적인 근무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희망 근무지는 대다수(81.8%)가 거주지인 부천지역을 선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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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창출 관련 우선 추진 부문

45.6 

22.1 
13.2 

6.6 6.3 3.7 2.5 0.1 

71.0 66.7

50.4

36.1
30.2

24.3
15.1

0.1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지역기업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 취업

간접 지원

취업매개체

활성화 지원

창업교육

지원

기타

1순위 종합순위

(%)

가구원 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천시가 추진해야 항목으로 종합순위(1순위+2순위+3순위) 기준 ‘청년일자리
창출’이 1순위로 꼽힘(71.0%)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66.7%)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50.4%) > ‘지역기업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36.1%)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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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 이미지 가구원 부문

각각 이미지에 대한 평가 점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였음

특히 ‘경제문화도시’부분은 가장 많이 하락하여 전년대비 5.5점 하락하였고, ‘애착심‘ 4.5점, 

‘이미지 변화‘ 4.4점 하락하였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거리제공’ 부분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자리 제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6.4 

53.9 
56.1 

57.5 

51.6 
53.6 

57.4 
55.0 

59.9 

52.5 
53.8 47.2 

56.1 
57.9 

62.0 

54.2 
56.1 

61.9 
59.2 

63.2 

56.7 
59.3 

일거리

제공

시민

안전

노력

주거

환경

개선

이미지

변화

주민

의견

중시

경쟁력 애착심 자부심

/자랑

이웃

과의

관계

교육

환경

경제

문화

도시

2016년 2015년
(%)



사업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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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체 현황

특성

규모

제조업 비제조업 (도소매/기타)

사업체수(개) 비율(%) 사업체수(개) 비율(%)

전체 10,553 100.0 41,296 100.0

1인(자영업) - - 14,376 34.8

4인 이하 6,450 61.1 19,394 47.0

5-9인 2,174 20.6 4,870 11.8

10-19인 1,212 11.5 2,080 5.0

20-49인 545 5.2 283 0.7

50인 이상 173 1.6 293 0.7

제조업체는 전체 10,553개가 있으며, 도소매 및 기타산업의 경우 41,296개(조사모집단 기준)로
나타남

4명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있음

도소매 및 기타산업의 경우 1인 자영업자 비율은 34.8%, 5인 미만 전체는 81.8%로 대부분의
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50인 이상 업체는 293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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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부문 - 매출액

특성

규모

제조업 매출액

(만원)

평균 136,060

1~4인 24,122

5~19인 134,229

20~49인 588,664

50~99인 1,912,602

100인 이상 7,979,956

특성

규모

비제조업 매출액

(만원)

평균 73,936

1인 자영업 7,225

2~4인 25,464

5~9인 120,755

10~29인 342,436

30~49인 1,048,908

50인 이상 2,657,199

매출액은 2015년 대비 제조업은 1억 가량 감소하였으며, 주로 50인 미만의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
매출액 감소

제조업의 경우 2015년 기준 평균 매출이 13억 6천만원 가량이며, 비제조업의 경우 전년 7억 9천
만원에서 7억 4천만원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함

155 157
147 13억6천

84 81 79
7억 4천

제조업 비제조업

(단위:천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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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부문 – 수출 비중 및 소비자 판매 비중(제조업)

수출 비중(%) 소비자 판매 비중(%)

92.8 95.2 96.6 

3.3 2.8 2.5

3.9 2.0 0.9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납품액 소비자 판매 공공기관 납품

13억 1천

1,240만원

올 해 판매 비중은 국내 78.3%, 수출 21.7%로 나타나, 전년대비 수출 비중이 소폭 증가함

매출의 96% 이상이 기업 납품이며, 기업 납품 비중은 증가 추세임. 소비자 판매 비중은 2.5%임. 
공공기관 납품 비중은 2.0%에서 0.9%로 소폭 감소함

19.6 18.3 21.7 

80.4 81.7 78.3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액 국내판매액

3,437만원

기업납품액

소비자판매

공공기관납품

10억 6천

2억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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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부문 – 설비투자실적(제조업)

설비투자는 평균 4,238만원으로 전년도 5,433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계장치 투자액은 4,189만원으로 전체 투자의 98.8%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장치 투자액
중에서도 신규투자액이 1,91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지보수액 349만원, 교체(갱신) 투자액
1,9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설비투자총액

기계장치 투자액

유지 보수액 교체(갱신)액 신규 투자액

전체 4,238 4,189 349 1,930 1,910

4인 이하 987 970 113 246 611

5-19인 이하 3,724 3,700 536 771 2,394

20-49인 이하 13,508 12,943 713 4,467 7,763

50-99인 이하 46,460 46,312 2,214 25,900 18,198

100인 이상 390,707 390,707 14,411 332,749 43,548

(단위:만원)

전체 투자액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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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부문 – 연구개발투자(제조업)

업종

규모

연구개발투자

투자 금액
(만원)

매출액 대비
비중(%)

전체 2,855 2.1

4인 이하 301 1.2

5-19인 이하 1,243 0.9

20-49인 이하 27,397 4.7

50-99인 이하 23,716 1.2

100인 이상 187,727 2.4

2,400 

3,158 
2,903 

2,855 

(단위: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대비 2.1% 투자

2015년 연구개발 투자액은 평균 2,855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은 2.1%수준으로 전년도 2.0%와 비슷한 수준임. 20-49인 이하

제조업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전년도 2.0%에서 4.7%로 2.7%p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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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부문 – 광고판촉비(비제조업)

17.4

22.5

29.3
19.7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광고판촉비 지출 회사 (%)

24.6 

45.6 

21.0 

8.8 

18.7

40.4
33.0

4.7

2014년 2015년

전체 사업체 중 광고판촉비를 지출한 사업체 비중은 2014년 29.3%에서 2015년 19.7%로
약 10%p 감소함

광고판촉비 지출액은 2014년 1,286만원에서 2015년 1,253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광고판촉비 지출액(%)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5000만
미만

2015년 평균 : 1,253만원
2014년 평균 : 1,2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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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6

47
5억

14
19 19

2억1천

제조업 비제조업

54.6 55.3 55.8 53.3

38.7

32
36.7

30.4

제조업 비제조업

4. 대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출 경험 비율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출 금액 (천만원)

제조업의 경우 대출 기업이 53.3%로 전년(55.3%)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며, 비제조업의 경우
대출 경험이 있는 기업이 30.4%로 전년대비 6.3%p 감소함

제조업의 평균 대출금액은 5억원으로 은행권 대출 비중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함. 제조업의
경우 대출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함

비제조업의 경우 대출금액은 평균 2억1천만원으로 91.9%가량이 은행권 대출이며 전체 대출
규모는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함

91.6%
은행권

91.9%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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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명) 제조 비제조

전체종사자 수 75,139 186,160

남성종사자 수 48,100 89,892

여성종사자 수 27,039 96,268

부천시 거주자 46,128 124,644

중고령자(50세이상) 23,866 71,059

장애인 321 1336

5. 고용 부문 – 종사자 현황

고용 현황 (%)

36.0 

61.4 

31.8 

0.4 

51.7 

67.0 

38.2 

0.7 

여자 부천시 거주자 50세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제조 비제조

제조업, 비제조업 총 종사자수는 261,299명이며 이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28.8%인 75,139
명으로 나타남

제조업체 여성 비율은 36.0%,  비제조업은 51.7%로 비제조업의 여성 비율이 높음

부천지역 거주자 비율은 제조업 61.4%, 비제조업 67.0%임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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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 부문 – 종사자 현황

희망 소재지
산업기능

요원
외국인
근로자

임시직
일용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계

제
조
업

인원(명) 107 60 1,473 870 950 458 642

4,560

인원(비율 %) 2.3 1.3 32.3 19.1 20.8 10.0 14.1

비
제
조
업

인원(명) ㅡ 472 15,288 5,918 12,429 248 ㅡ

34,355

인원(비율 %) ㅡ 1.4 44.5 17.2 36.2 0.7 ㅡ

제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4,560명 수준, 가장 많은 인력은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임시직 비중은 제조업 전체 비정규직의 32.3%에 이름

비제조업의 경우 비정규직 인력 규모는 34,355명이고,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음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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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 부문 – 인력부족

제조업의 경우 부족인원은 3,411명, 비제조업의 경우 4,371명임. 제조업의 경우 현재 부족

인력의 95.4%수준에서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됨

비제조업 부족인원은 4,371명이며, 하반기 채용예상인원은 3,680명으로 84.2% 수준에서 인력
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됨

직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단순근로자‘, 비제조업에서는 ‘사무직’에 대한 부족인력이 가장 많음

7,782 

1,800 
1,314 

256 

768 672 
1,365 1,607 

6,933 

1,379 1,103 

276 
693 625 

1,269 1,589 

전체 사무직 영업/마케팅 연구개발/전문 기술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근로자

부족예상인원 채용예상인원 구분 제조 비제조업

부족인원 3,411 4,371

하반기 채용예상 인원 3,253 3,680

(단위:명)

부족인원의
89% 수준 인력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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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 부문 – 임금수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연구개발 직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연구개발
직은 임금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사무직의 경우 제조업은 206만원, 비제조업은 18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마케팅 인력은
제조업이 264만원, 비제조업은 213만원으로 나타남

기술인력은 제조업이 255만원, 비제조업의 판매/서비스직은 159만원으로 나타남

(단위:만원)

206 

264 
286 

255 
212 

156 
186 

213 

287 

159 162 

사무직 영업/마케팅 연구개발/전문 기술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근로자

제조업 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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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61.1 59.7 

76.6 79.8 
69.1 

현재 전망

6. 경기체감지수 – 전반적인 업황 지수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의 전년대비 현재 업황지수는 100기준으로 볼 때 70.8로 다소 악화된 상황이며, 

미래 전망치는 83.9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향후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음

비제조업의 경우 제조업과 상황이 비슷하지만 더욱 나쁜 상황으로 향후 전망도 더욱 악화로 예상
하고 있음

기준 (100점)

2014년 2015년 2016년2014년 2015년 2016년

68.2 68.5 70.8 

87.4 87.1 83.9 

현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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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천의 경쟁력 – 부천의 이미지

39.1

18.2

44.8

58.7

16.1

23.1

제조업

비제조업

동의함 보통 동의안함

부천시 이미지 (%)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부천에 대한 평가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긍정평가 비율이 늘었으나, 
비제조업의 긍정평가는 2015년 24.6%에 비해 6.4%p감소한 18.2%로 나타남

제조업의 경우 긍정비율이 39.1%  부정비율이 16.1%, 100점 기준 56.2점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긍정비율이 18.2%, 부정비율이 23.1%로 100점 기준 47.8점으로 나타남

56.2점
(56.3)

2015년도

47.8점
(51.5)

2015년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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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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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경제불안심리!!

• 부천 가구의 소득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지만, 경기체감지수는 평균을 하회해 경제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 특히 가정 경기보다 국가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드러나고 있음
경기체감지수는 전국적으로도 침체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국, 경기(전체), 서울 대비 부천은 더 낮은
상황임

• 이러한 불안심리로 인해, 의식주 항목의 소비지출은
늘었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지출 비중이 감소하여, 
꼭 확대할 수 밖에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 소비지출 지수 또한 대부분 항목에서 ‘동일＇기준을
밑돌아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경제불안심리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천시
및 관련 기관 등에서는 경제불안심리를 경계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기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75.3 76.4 74.3 76.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만원)

2014 2015 2016

소득 342 347 355

지출 240 224 238

전국: 84.3
경기: 84.5
서울: 84.8

경기체감 지수

1. 조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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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활성화 정책 홍보 강화 필요!!!

1. 조사 결론

• 이에 부천시는 과거부터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들여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그러나 주거환경 만족도나 소득/지출 수준 등 경제상황 전반적인
부분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을 보아 부천시의 추진 사업에 대한
부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주거 전반 만족도 및 소득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 홍보 강화, 컨텐츠 강화(문화광장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년도
기관

2014년 2016년

전체 3.10 3.07

도당권역 3.11 2.82

원종권역 2.82 2.98

중동권역 3.42 3.27

상동권역 3.34 3.27

송내권역 3.31 3.00

심곡권역 2.90 2.96

소사권역 2.59 3.07

역곡권역 3.29 3.19

(점)

• 부천시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기준,
2014년 3.17점에서 2016년 3.07점으로 소폭 하락함

•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상동권역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타권역과 차이를 보여,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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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결론

특성

규모

제조업
매출액
(만원)

업종 전환
폐업 의향

(%)

평균 136,060 2.6

1~4인 24,122 3.4

5~19인 134,229 1.6

20~49인 588,664 0.0

50~99인 1,912,602 2.6

100인 이상 7,979,956 0.0

특성

규모

비제조업
매출액
(만원)

업종 전환
폐업 의향

(%)

평균 73,936 8.8

1인 자영업 7,225 9.8

2~4인 25,464 10.0

5~9인 120,755 5.2

10~29인 342,436 2.0

30~49인 1,048,908 0.0

50인 이상 2,657,199 0.5

점점 더 열악해지는 소규모 사업장 운영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실적, 판매실적, 매출액 성장률 등 경영지표 전반에 걸쳐 영세기업과 50인 이상
규모 기업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 50인 이상의 사업체보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됨

• 비제조업의 경우 향후 1~2년 이내 업종 전환 또는 폐업 의향이 있는 사업장 비율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나, 비제조업의 경기 체감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영세기업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차원의 지원책(유동인구 분석, 빅데이터 분석, 재창업 교육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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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결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취업연계 방법 모색 필요!!!

• 부천시민들은 부천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하여 부천시에 바라는 사항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응답이 매년 높게 나타나, 청년층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 차원에서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취업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함

청년취업인턴제 등
단기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모색

일학습 병행제 등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연계

중·장기적 취업연계 프로그램 모색 필요취
업
연
계
프
로
그
램

청년일자리 창출 71.0%

사회적 일자리 확대 66.7%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50.4%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 36.1%

취업매개체 활성화 지원 24.3%

창업교육 지원 15.1%

필요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

연계

중소기업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일학습 병행제 :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특성화고 전문대 등에서 이론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 훈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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